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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코오롱 전산망 마음대로…
미국법원, 관련자료 삭제 확인토록 명령 … 코오롱은 법적대응 골몰

코오롱과 듀폰(DuPont)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이 듀폰에게 코오롱 자체 전산망 접근을 허

락하는 등 전례가 드문 명령을 내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명령서(Injunction Order)에 따르면, 로버트 페인 판사는 코오롱에게 듀폰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10월1일까지 듀폰에게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삭제하

라고 명령했다.

또 듀폰에게 10월31일까지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듀폰의 영업비밀

관련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듀폰에게 경쟁기업의 총체적 영업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이다.

코오롱에게 듀폰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해

듀폰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경쟁기업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면죄부가 부여된 또 하나의 영업비

밀 침해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과의 법체계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판사의 명령은 지나치다

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변호사로 활동한 한 법조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라며 “미국기업 사이의 소송

에서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코오롱은 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 앞으로 소송에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착한 분위기 속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묘수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2011년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코오롱에게 1조원이 넘는 배

상 판결을 내린데 이어 8월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Aramid) 섬유 브랜드 <헤라크론>에 대해 20년 동안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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